
협회,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상생 협력방안 마련

 ◇ 미세먼지 정책 및 환경재난 대응 위한 상생 협약 추진 적극 합의

 ◇ 환경영향평가 시 순환골재 활용 반영 여부 확인 등 적극 협조키로

지난 3월 30일(화) 우리 협회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역민원을 해소
하기 위해 정병철 회장과 김효성 부산·울산·경남지회장, 손종석 대구·경북지회장,

정중석 이사, 이필규 前 조합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

이호중 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금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△처벌이 아닌 계도 중심의 지도단속, △업계 대상으로

환경 법규 관련 실무교육 실시 및 간담회 정례화, △미세먼지 정책 및 환경재난
대응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, △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순환골재 활용방안 등 반영,

△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견학 프로그램 공동 운영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.

    <낙동강청 참석자>  <협회·지역업계 참석자>

  <이호중 청장> <순환골재 홍보영상 시청>



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업계의 자원순환사회 구축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

미세먼지 정책 및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상생 협약 추진과 환경영향평가 시 순환
골재 활용 반영 여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앞으로 협회는 해당 지회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상생협약의 세부 추진방안

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, 타 지역 환경청과도 순차적으로 협의

하여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협회-낙동강 유역환경청 간담회 주요 내용>

협회 건의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

▢ 사업장 지도점검, ‘처벌→계도’ 중심으로 개선

 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, 순환골재 
생산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
처리업체의 특성 고려 

◦ 적극 검토

▢ 건설폐기물처리업계 대상 환경 관련 법규 등 
실무교육 및 간담회 정례화 ◦ 적극 추진 

 -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등 논의▢ 미세먼지 정책 및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
   상생협약 체결

▢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순환골재 활용
   방안 등 반영

◦ 적극 추진

 - 환경영향평가 시 순환골재 활용 반영여부 
확인 등 적극 협조

▢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견학프로그램 공동 운영 ◦ 추후 검토


